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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입학초기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에 전주지역의 25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601명을 대상으로 아동 자아탄력성 검사, 학교생활만족도 검사, 삶의 

만족도 검사도를 활용하여 설문지를 분석하고, SPSS 22.0과 AMOS 22.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아동의 삶의 만족도,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의 각 요인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또 자아탄력성은 학교

생활적응을 매개로 하여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증가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입학초기, 삶의 만족도,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go-resilience on life satisfaction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school adjustment between them among first graders,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improving children's life satisfaction. For this purpose, the investigator collected data 

from 601 first graders at 25 elementary schools in the Jeonju area and analyzed them with the SPSS 

22.0 and AMOS 22.0 statistical programs.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the three factors of children's life satisfaction, ego-resilience, and school 

adjustment; and secondly, both of their ego-resilience and school adjustment had impacts on their 

life satisfaction, and their ego-resilience had influences on their life satisfaction via school 

adjustment.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re is a need for supports at various levels to increase 

the school adjustment abilities of first graders as well as their ego-resilience in order to improve 

their lif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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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OECD가 발표한 ‘삶의 질(How's Life)'보고서(2015)

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은 회원 34개 국가 

중 27위, OECD 평균 6.6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5.8점

으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OECD 조

사 중 처음으로 아동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것으

로, 아동의 가정환경, 학교생활, 또래관계, 생활양식 등 

다양한 요인이 반영되었다(http://www.oecd.org에서 

2017년 7월 14일 인출).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성인

뿐만 아니라 아동의 삶의 질 역시 낮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세이브더칠드런,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에서 한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OECD 국가 중 최

하위를 기록한 것은 이를 입증한다. 즉, 우리나라 아동

이 다른 나라의 아동에 비해 삶의 만족도를 낮게 지각하

고 있다는 것이다. 

삶의 만족도는 다양한 측면에서 인간의 삶에 긍정적

으로 기여한다. 삶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은 성장기 이후

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대인관계, 직업 성패 등에 영향

을 미치게 되는데[2]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

록 정서적 안정을 통해 자신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과 배려가 발달되고 또 노년까지 행복

한 삶을 살 가능성이 높아진다[3]. 그리고 이제 삶에 만

족하는가의 문제는 성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

동에게도 중요한 문제로, 아동의 주관적 행복인 삶의 만

족도에 대한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초기의 아동은 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 학교는 학

생들이 만족스러운 삶을 경험하고 배우도록 하기 위한 

장소이다.[4]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어린이집이나 유치

원 등에서 초등 입학 준비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만 

실제로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는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수업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초등학

교 입학초기의 아동은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에 많은 어

려움을 겪는다[5]. 아동기부터 청소년기에 이르는 학생

들은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며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학교생활에서의 만족감은 그들의 삶의 만

족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n과 Yun, Lim[6]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개인

이 느끼는 심리적, 정서적인 요인이 삶의 만족도를 결정

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의 하나라고 보

았다. 실제로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아동 개인의 내적 요

인 즉, 교사와 친구관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 

등의 변인이 아동의 삶의 만족을 설명하는 지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7,8,4].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선

행연구들[9,10]은 아동기 삶에 대한 만족은 정서적 안정

과 성공적인 학교적응, 질 높은 사회적 관계 형성 등에 

관여하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학교생

활적응은 또래나 교사와의 관계 형성이나 앞으로의 학

교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 할 수 있다[11]. 이처럼 아동이 삶의 만족도를 

경험하는 것은 평생의 발달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관점에서, 최근 초등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4]. 

따라서 아동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은 평

생의 발달적 차원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5]. 특

히 삶의 만족도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

는 특성이 있어 경험과 학습을 통해 계발될 수 있으므로

[13] 아동기 삶의 만족도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으로 기대되는 관련 변인들을 살펴봄으로써 관련 경험

과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편 아동의 삶의 만족

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되어왔다. 그러나 학교생활 및 환

경적 요인이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임을 고려한다면, 유아교육기관과 초등교육기관에서는 

학교라는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초등교육이라는 

새로운 학습활동들을 접하게 되는 초등학교 1학년 아동

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자아탄력성은 많은 유아들이 초등학교 입학 초기에 

학교적응에 어려움이 느끼고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면

서 유아교육분야에서 영유아기를 포함한 아동기에 갖

추어야 할 핵심역량으로 주목받고 있다[14]. 자아탄력

성이란 외부의 위협이나 변화하는 환경에 융통성을 가

지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적응능력으로[15], 단순한 적

응과 달리 위기상황에 더 잘 적응하도록 하는 개인적 

자원 중 하나이다[16]. Cho 와 Choi[10]에 의하면, 초

등학생의 경우 자아탄력성은 아동에게 학교생활 적응

정도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보호요인으로서 기능한다. 

이처럼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 상황이나 이후 청소년

기 발달과정을 거치는데 성공적인 적응을 돕는 요인[8]

으로 부각되면서 아동의 생활 적응은 물론 삶의 질, 삶

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변인으로 인식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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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스트레스에 대한 일종의 정신적 저항력인 자아탄

력성은[17] 인간관계 또는 학습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정서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

도록 도와 생활과 삶에 대한 만족을 높일 수 있으며

[18] 문제해결력을 키우고, 부정적인 문제를 예방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생활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완

화시키는 효과가 있다[19]. 뿐만 아니라 자아탄력성은 

환경적 상황에 적절한 조절전략을 구사하여 적응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므로[20,21] 긍정적인 학교적응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자아탄력성과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선행연구들[22-24]은 탄력성이 높은 아동일수록 

대인관계가 원만하여 친구나 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유

지하고 학교교육에 보람과 만족을 느끼는 경향을 보이

며, 학교생활적응을 돕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고 밝힌 바 있다. 즉 학업, 친구·교사와의 관계가 원만

할 때 학교생활적응을 잘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을 수 

있는데[25] 이때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

는 변인이 바로 자아탄력성으로, 자아탄력성과 삶의 만

족도의 관계에서 학교생활적응을 통한 매개효과를 살

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삶의 만족

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의 개인적·환경적 변인

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초등학교 입학 초기 아동의 삶

을 제대로 이해하고 궁극적으로는 아동의 삶의 만족도

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

로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Fig. 1은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정한 가

설적 연구모형이다. 

Fig. 1. Proposed Model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라북도 전주지역의 25개 초등학교를 

임의표집,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7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고 640부가 회수되었으

며, 설문의 신뢰성이 부족한 39부를 제외한 601명의 

설문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대상 아동의 평균 

월령은 87.88개월(SD=.47)이고, 남아 321명(53.4%), 

여아 280명(46.6%)이다. 출생순위는 첫째 및 외동이 

403명(67.1%), 둘째 105명(17.5%), 셋째 이상 93명

(15.4%), 가족유형은 부모와 자녀만으로 이루어진 핵

가족은 478명(79.5%), 그 외 조부모나 친인척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 123명(20.5%)이며, 연구대상 중 맞벌

이(562명, 93.5%) 가정이 가정 많았다.

2.2 연구도구

2.2.1 자아탄력성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Block과 

Kremen(199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번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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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보완한 Yu와 Sim[19]의 도구를 수정·보완한 

Chae[26]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단일요인, 

총 1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별 응답방식

은 Likert 4점 척도로 평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

탄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통해 산출

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1로 나타났다.

2.2.2 학교생활적응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임정순

(1993)이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검사를 수정·보완한 

Woo[27]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규칙, 학습활동의 4개 하위요인 총 24문

항으로 문항별 응답방식은 Likert 4점 척도로 평정하

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다는 것을 의미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산출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다.

2.2.3 삶의 만족도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Diener 등

(1984)이 개발한 삶의 만족도 척도를 번안하여 수정 보

완한 Han[28]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5문

항으로 각 문항에 대해 아동이 얼마만큼 동의하는지의 

정도를 살펴보는 것으로, 문항별 응답방식은 Likert 5

점 척도로 평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통해 산출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0으로 나타났다. 

2.3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18년 5월 28일~7월 6일까지 6주 동

안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본 

연구의 대상이 아닌 인근의 초등학교 1학년 35명을 

대상으로 검사도구에 대한 적절성(검사시간과 문항수, 

검사 방법)을 확인하였다. 예비검사 결과, 삶의 만족도 

척도에서 아동이 이해하기 어려운 2개 문항을 수정하

였다(내 삶의 여건→현재 나의 생활, 내 인생에서 원하

는 것→. 지금까지 살면서 원하는 것). 자료수집방법은 

연구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

수하거나 학교장에게 배부하여 우편을 통해 회수하였

다. 이때 선정된 학교의 지역교육청 장학사와 학교의 

교장 및 교감의 협조를 얻어 담임교사들에게 연구의 

목적, 중요성, 절차 등에 대한 안내서를 배부하여 연구

의 이해를 높였다. 이는 검사도구가 자기보고식 척도

로 아동이 직접 설문에 응답하여야 하므로 담임교사의 

설문이해도를 높여 아동의 설문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이었다. 

2.4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 22.0과 AMOS 22.0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SPSS 22.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

고, AMOS 22.0을 이용하여 아동의 자아탄력성, 학교

생활적응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와 인과

관계를 구조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학교생활적응

에 대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레핑

(bootstrapping)을 이용하여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

을 검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아동의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 삶의 만족도

의 관련성

3.1.1 아동의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 삶의 만족도의 

관계

측정변인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과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 및 상관관계를 확

인하였다. 먼저 측정변수의 왜도가 2를 넘지 않고, 첨도

가 7을 넘지 않으면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있다[29].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왜도와 첨도 모두 1

이하를 나타내고 있어 본 연구모형은 정규분포를 나타

내고 있었다. 주요변인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

아탄력성의 모든 요인은 학교생활적응의 모든 하위요

인, 삶의 만족도의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

관계를 보였으며(p< .01) 학교생활적응의 모든 요인도 

삶의 만족도의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를 보였다(p< .01). 

3.1.2 측정모형의 적절성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을 적

절하게 설명하는지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2와 

같다.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학

교생활적응의 상관이 .67, 자아탄력성과 삶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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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관이 .54, 학교생활적응과 삶의 만족도의 상관이 

.54로 잠재변인들이 적절하게 변별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검토한 결과,  

X2=88.61(p=000, df=17), NFI=.985, TLI=.974, 

CFI=.988, RMSEA=.042로 나타났다. X2의 값은 통계

적으로 유의하여 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X2값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기기 때문에 

작은 편차에도 쉽게 유의해지므로 적합성 검토 시 다

른 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한다[30]. 이에 NFI, TLI, 

CFI는 .90이상, RMSEA는 .10이하일 경우 수용 가능

하다고 평가하므로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Table 1. Correlation Analysis of Variables 

Variable
Ego-

resilience1

Ego-

resilience2
studying regulation

peer group

relation

teacher-student 

relation
satisfaction1 satisfaction2

Ego-resilie

nce

Ego-resilience1 1 .64** .38** .37** .46** .35** .41** .40**

Ego-resilience2 1 .38** .28** .36** .33** .37** .38**

School 

adjustment

studying 1 .48** .41** .45** .33** .36**

regulation 1 .39** .48** .27** .28**

peer group

relation
1 .44** .31** .32**

teacher-student 

relation  
1 .31** .31**

Life 

satisfaction

satisfaction1 1 .65***

satisfaction2 1

Mean 9.49 10.49 10.47 9.01 10.04 9.32 1.60 3.69

S.D. 2.54 2.78 2.12 2.51 1.82 2.94 .69 1.32

Skewness -.02 -.03 .10 .01 -.19 .26 .62 .37

Kurtosis .02 -.06 .74 -.20 .79 -.16 .04 -.29

**p< .01, ***p< .001

Fig.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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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모형의 적절성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모형의 적합

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3과 같다. 연구모형

에 대한 적합도 지수는 X2=88.61(p=000, df=17), 

NFI=.985, TLI=.974, CFI=.988, RMSEA=.042로 나

타났고, X2를 제외한 기타 적합도 지수가 기준에 부합

하므로 본 연구모형은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연구모형의 모수추정치를 바탕으로 변인들 간의 관

계를 분석한 결과,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적응

(β=.374, C.R=.019, p< .001), 삶의 만족도(β=.083, 

C.R=.101, p< .001)에 정적 예측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생

활적응, 삶의 만족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학

교생활 적응은 삶의 만족도(β=.149, C.R=.018,  p< 

.001)에 정적 예측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생활적응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짐을 의

미한다. 요약하면,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

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삶의 만족도를 높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적응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3.3 매개효과 검증

최종모형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변인 간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그리고 총 효과에 대한 결과를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

로 각 잠재변인 간 직·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자아탄

력성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학교생활적응의 매

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자아탄력성은 삶의 만족도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생활적응

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적응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삶의 만족도를 직접적으로 높

이는 역할을 하고, 동시에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며 

높아진 학교생활적응은 결과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

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학교생활적응은 자아탄력성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잠재변인 간의 직·간접적인 영

향에 의해 잠재변인이 설명되는 정도를 살펴보면

(SMC), 삶의 만족도는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에 

의해 34.5%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생활적

응은 자아탄력성에 의해 45%가 설명되었다. 

Fig. 3. Amos Test of Proposed Model

Table 2. Estimated Model 

Path Β β S.E C.R

ego-resilience → School adjustment .374 .671*** .019 19.517

ego-resilience → Life satisfaction .083 .321*** .101 8.453

School 

adjustment
→ Life satisfaction .149 .321*** .018 8.110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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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입학

초기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설명해주는 독립변인으로 

자아탄력성을 선정하고, 매개변인인 학교생활적응이 삶

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

았다. 분석결과, 연구모형의 적합성이 확인되었고, 연구

가설에 의해 설정한 모든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으로써 모든 가설이 입증되었다. 

첫째, 아동의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 삶의 만족도

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

적응, 자아탄력성과 삶의 만족도, 학교생활적응과 삶의 

만족도의 모든 경로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삶의 만족도, 학

교생활적응과 삶의 만족도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

적 상관을 보고한 Choi 와 Yu[31]의 연구와 일치하며,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관계,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정

적 상관을 보인 Kim[23]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 자

아탄력성은 다양한 환경적 상황에 적합한 조절 전략을 

구사하여 성공적인 적응을 돕는 요인으로, 탄력성이 높

은 아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율적이고 융통성 있게 

조절하는 적응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는데[17,32] 본 

연구에서도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자아탄력

성이 상황대처능력을 키워 학교생활적응과 삶의 만족도

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밝힌 Masten[33]의 연구, 

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아 학교생활 전반

에 잘 적응한다는 Gu[34]의 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해 볼 

수 있다. 즉,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주변환경 변화에

도 적절하게 자신을 조절하면서 적응해 나갈 수 있어 삶

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 과정에서 학교생활적응은 매개변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이 아동의 삶의 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학교생활적응이 어떤 역할

을 할 수 있는지 주목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학교생

활적응은 이들의 경로에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삶의 만족도는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에 의해 34.5%가 설명되었고, 학교생활 

적응변인의 매개효과로 인해 자아탄력성이 삶의 만족도

에 미치는 총효과를 높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자아

탄력성이 행복, 심리적 안녕 등 삶의 만족에 직·간접적

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35,12,8,4,31,36,33], 자

아인식과 삶의 만족 간의 깊은 연관을 밝힌 연구들

[37,38,2]과 맥을 같이 한다.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 상

황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기여하는 변인으로서[32]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킴으로서 학교생활적응을 

돕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볼 때,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적응 및 삶

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으므로 초등학교 입학 이전의 유아시기부터 자아

탄력성 증진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이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의 학교생

활에 대한 만족이 우선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

과는 아동의 성장에 중요한 환경으로서 학교는 교사 및 

친구관계를 통한 인간관계, 학교규칙 등을 학습하는 사

회화의 배움터로 학교생활의 적응여부는 학생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주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보고한 

Choi 와 Yu[31]의 연구를 지지하며,  아동이 학교생활

적응을 잘 할수록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한 Park 과 Lee[40]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

이 한다. 초등학교 입학초기 아동은 생활 범위가 가정

에서 학교사회로 확대되므로[39] 학교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하는 일은 이후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는 유아교육기관과 달리 

성취도 중심의 학교기관으로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이 

느끼는 차이는 매우 큰 바, 초등학생 입학 이전인 유아

시기부터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

시될 필요가 있다.

한편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학교생활적응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학생의 자아탄력성은 또래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

며 결과적으로 학생이 지각하는 삶에 대한 만족을 증가

시킨다는 Her[41]의 연구, 자아인식의 한 영역인 자아

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학교생활적응의 매

개역할을 밝힌 Yu 와 Park[42]의 연구, 자아정체감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를 

보고한 Park 과 Lee[40]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즉,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 개인적 요

인과 학교 및 환경적 요인 또한 중요한 매개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언을 하자면, 초등학교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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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입학이전 시

기부터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할 필요가 있다. 또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아동의 학교

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자아탄력성 증

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도 요구된다. 

끝으로 본 연구는 전주지역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

였으나 향후 지역을 비롯한 기타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고려하여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는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덧붙여 4차 산업시대와 융복

합 시대에 맞추어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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